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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 장관,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면담
 
□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22일(월) 오후, 방한 중인 보도 라멜로(Bodo 

Ramelow) 독일 연방의회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

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 

□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독일측의 협력을 당부했다.

 o 한반도의 분단이 8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질화의 심화와 이산가족 

문제가 미해결된 채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

시급함을 강조했다.

 o 아울러 독일이 ‘동방정책’을 통해 동·서독의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

진전시켜 나간 지향점을 이재명 정부의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도 공유

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□ 보도 라멜로 부의장은 브란트 총리의 ‘접근을 통한 변화’ 정책을 

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진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.
 

 o 독일도 분단시절 동·서독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우발적 충돌로 격화될 

가능성과 불안을 항상 안고 있었음을 상기하고,

 o 과거 동·서독 접경지역 주민들 간 제한적인 왕래와 교류가 이질감을 

완화하고 훗날 교류협력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조언했다.

 

□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

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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